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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먼 옛날, 
부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획·개발 교육팀  전선영, 김은지, 이지연, 임채원      감수  학예연구실      찍은 날  2021.6.    디자인  studio mean

불을 발견하기 전,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익히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불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은 
불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또 반죽한 흙을 불에 구워 단단한 그릇과 요리 도구들을 만들었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소중한 불을 안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 
옛사람들은 화덕, 부뚜막 등이 갖춰진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옛 부엌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부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먼 옛날의 부엌과 오늘날의 부엌을 비교하며 전시를 둘러본다면, 
더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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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과 오늘날의 부엌도구를 비교하며 쓰임새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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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만들기

1.	활동지를 펼쳐 앞뒷면의 내용을    
	채워주세요.

4.	윗면 중앙에 위치한 삼각형 부분을 
	아랫면 홈에 끼워주면, 완성~!  

3.	사람과 굴뚝을 세우고, 오른쪽 종이가 
	왼쪽 종이 위로 오도록 겹쳐 주세요.

2.	아래 가운데 종이를 뜯고,
	물건들로 나만의 부엌을 꾸며보세요.



색연필로 나만의 부엌도구를 
꾸며보세요

1.	 선반과 아궁이를 떼어 
	 같은 숫자가 적힌 곳에 
	 풀로 붙여주세요.

2.	 연기와 불꽃을 떼어내 
	 원하는 곳에 붙여주세요.

3.	 빈 종이에 부엌에 어울리는 
	 물건이나 음식을 그린 후 
	 선반에 꽂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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